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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EU, ‘탄소제거인증’ 프레임워크 타협안 합의… 높아지는 기후장벽
- 유럽연합(EU)이 탄소제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‘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’를 도입함. 우리나라의 

대유럽 무역을 가로막는 기후장벽이 한층 높아질 전망임
- 21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, 유럽의회와 EU 이사회, EU 집행위원회는 20일(현지시간) 

EU 차원의 ‘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도입 규정’ 최종 타협안에 합의함
-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·토양 온실가스 제거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, 보급을 확대

하는 게 핵심임
- EU가 탄소제거 인증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,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

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

2. 빅테크에 칼 빼든 EU… 애플에 7200억원 과징금 이어 틱톡도 조사/EU, 틱톡 ‘미성년자 
보호’ 위반 여부 조사
- EU가 애플에 대한 7000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이어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회사로 둔 숏폼(짧은 영상) 

플랫폼 틱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. 애플을 시작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
하는 모양새임

- 19일(현지시각)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, EU 집행위원회는 “그동안 진행된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틱톡
의 디지털서비스법(DSA)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”고 밝힘

-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이날 “수백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서 틱톡은 
DSA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,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”고 강
조함

3. 미 에너지부, 해상풍력단지 지속 가능성 보장 이니셔티브 시작
- 미 에너지부(DOE)가 바람예보 개선사업(Wind Forecast Improvement Project, WFIP)을 통해 미 북

동부 해상풍력단지 인근의 기상, 해양, 야생생물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계획임
- 지난 16일(현지시각) 클린테크니카(CleanTechnica)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, 당일 에너지부와 국립해

양대기청(NOAA)은 미국 북동부 해안의 해상풍력단지와 임대 지역 인근에서 광범위한 날씨, 해양, 야
생동물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18개월 계획을 시작함

- 이번 사업은 해상 풍력 터빈 및 풍력 발전소의 설계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고품질 데이터 수집을 목
적으로 함

- 수집된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해상 풍력 현장, 기상 예측 및 그리드 통합에 대한 정
보를 제공하고 풍력 발전소 모델링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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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자신문 2024.2.21) 윤희석 기자

(디지털데일리 2024.2.20) 이나연 기자

(이데일리 2024.2.20) 양지윤 기자

(임팩트온 2024.2.19) 최동훈 기자

https://www.etnews.com/20240221000218
https://www.ddaily.co.kr/page/view/2024022011261775512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1515366638792488&mediaCodeNo=257&OutLnkChk=Y
http://www.impacton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9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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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환경부,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… DPF 부착한 4등급 경유차도 보조금 준다
- 19일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,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에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함
- 지침에 따르면, 배출가스 4~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의 잔존가치를 100% 지원하면서 조기폐차를 유도

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계획임
-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△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 차 △

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 차 △2004년 이전에 제작
된 지게차·굴착기 등임

2. 범람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, 국가 표준 만든다
- 기후위기에 대한 높아진 관심만큼 다양해진 기후변화 시나리오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됨
-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관계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

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임
- 기상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‘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’을 발표함
-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

수 있도록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표준을 정립하고, △식량 △수자원 △에너지 △방재 등 사회·경
제 각 분야에서 기후위기 영향을 진단해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임

3. “컨설팅부터 검증까지”… 중기부, 탄소국경조정제도 안착 지원
-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‘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’ 참여기

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힘
-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

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됨
- 지원대상은 EU 등에 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·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임. 대상 품목은 철강, 

알루미늄, 시멘트, 비료, 수소, 전기 6품목임
- 선정기업은 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음

4. “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”… 중진공, 128억 지원 나선다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중진공)이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설비를 지원하는 ‘중소기

업 탄소중립 전환지원’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힘. 기한은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임
- ‘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’ 사업은 자발적으로 저탄소 공정전환을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실시

설계 컨설팅,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일괄 지원해 기업의 실질적 탄소감축을 뒷받침하는 것임
- 실시설계 컨설팅은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정을 분석해 단계별 탄소감축 방안을 제시함
- 탄소저감 설비도입은 해당 설비 구입비의 70%, 최대 3억원 이내로 정부보조금을 지원함

(내일신문 2024.2.21) 김아영 기자

(뉴스1 2024.2.21) 이민주 기자

(뉴시스 2024.2.19) 이수정 기자

(스마트에프엔 2024.2.19) 박재훈 기자

https://www.naeil.com/news/read/501969?ref=naver
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5326735
https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240219_0002630697&cID=13001&pID=13000
https://www.smartfn.co.kr/article/view/sfn2024021900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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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엑손모빌 EU에 ‘환경규제 완화’ 요구, 수천억 달러 규모 자금 철수 압박도
- 미국 정유 대기업 엑손모빌이 EU에 환경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수천억 달러 규모 자금 철수 가능성을 

내비침
- 향후 친환경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자금이 필요한 EU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
- 20일(현지시각)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, 엑손모빌은 EU가 최근 확대하고 있는 환경규제를 놓고 ‘유

럽 경제의 탈산업화(deindustrialization)’라고 비난함
-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EU가 확대하고 있는 환경규제를 향한 에너지, 철강 대기업들의 불만이 높아

진 것을 반영해 엑손모빌 임원이 입을 연 것이라고 풀이함

2. 美 리비안, 전기차 배터리 자체생산 포기
-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이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됨. 많은 완성차 업체가 

배터리 내재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사례임
- 21일 업계에 따르면, 리비안은 자체 배터리 생산을 포기하고 장비 구매 해지와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
- 리비안은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 가동을 목표로 100기가와트시(GWh) 규모 배터리 공장을 구축할 

준비를 해왔는데, 구매 계약을 취소하거나 입고된 장비를 되파는 작업을 진행 중임
- 리비안이 내재화 계획을 포기한 것은 배터리 생산이 어렵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

임. 리비안의 결정은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산업의 진입장벽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줌

3. 한국 소비자에 친환경 강조한 룰루레몬, 해외서는 ‘그린워싱’ 조사
- 룰루레몬이 캐나다에서 그린워싱 기업으로 조사됨
-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, 스탠드어스는 캐나다 경쟁당국에 제출할 고소장에서 “룰루레몬이 환경

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객을 오도하고 있다”고 주장하며 룰루레몬의 그린워싱 관행을 철저히 조사
할 것을 요구함

- 스탠드어스는 룰루레몬이 2020년에 처음 발표한 임팩트 어젠다 중 ‘비 플래닛(Be Planet)’ 마케팅 캠
페인을 문제 삼고 있음

- 룰루레몬은 2018년 기준연도부터 2030년까지 Scope(스코프) 3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가가치 단위당 
60%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,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배출량이 128.6% 급증
했다고 주장함

4. 중국 CATL, 나트륨배터리 관련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특허출원
-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 기업 CATL이 나트륨(소듐) 배터리와 관련한 국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전해짐
- 18일(현지시각) 중국 시장조사업체 상하이 메탈 마켓(SMM)에 따르면, CATL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

(WIPO)에 출원한 나트륨 배터리 관련 국제특허(PCT)가 공개됨
- 특허 이름은 ‘나트륨-이온 배터리 전해질, 2차전지, 배터리 모듈, 배터리 팩 및 전기장치’이며, 특허 번

호는 ‘PCT/CN2022/108955’임

5. 앉아서 돈 버는 테슬라… 경쟁사에 탄소배출권 판 돈만 12조원
- 테슬라가 탄소배출권(탄소크레딧)을 팔아 벌어들인 돈이 2009년 이후 총 90억달러(약 12조원)에 이름
- 최근 발표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, 지난해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 17억9000만달러(약 2조

3800억원)의 탄소크레딧을 판매함
- 테슬라는 전기차를 제조·판매해 얻은 탄소크레딧을 중국, EU, 미국 캘리포니아 등 주요국 평균 배출가

스 제한을 초과한 회사에 판매하고 있음
- 주로 폭스바겐, 제너럴모터스(GM), 혼다, JRL(옛 재규어랜드로버) 등이 테슬라의 탄소크레딧을 구매

하는데, 이들 회사는 전기차 판매가 저조해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

(전자신문 2024.2.21) 정현정 기자

(1코노미뉴스 2024.2.15) 조가영 기자

(비즈니스포스트 2024.2.19) 이근호 기자

(조선일보 2024.2.15) 박진우 기자

(비즈니스포스트 2024.2.21) 손영호 기자

https://www.etnews.com/20240221000255
https://www.1conomy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7138
https://www.businesspost.co.kr/BP?command=article_view&num=342878
https://biz.chosun.com/industry/car/2024/02/15/B5MCUCHIDVEORP754US237JURM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original&utm_campaign=biz
https://www.businesspost.co.kr/BP?command=article_view&num=3431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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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호석유화학 등 3사, 친환경원료 공급망 확보 나선다
- 금호석유화학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과 손잡고 바이오 원료 공급망 확보에 나섬
-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19일 SK지오센트릭, 동서석유화학과 지속가능한 바이오 원료 공급망 구축을 위

한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힘
- 이번 협약으로 3사는 기존 원료 공급망에서 모노머인 AN(아크릴로니트릴), BD(부타디엔)를 바이오 

모노머로 전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함
- 동서석유화학이 SK지오센트릭의 바이오 프로필렌을 원료로 한 바이오 AN을, SK지오센트릭이 바이

오 BD를 각각 금호석유화학에 공급하는 구조임

2. SK하이닉스, 3월 세계 최초 HBM3E 양산
- SK하이닉스가 오는 3월 세계 최초로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(HBM) HBM3E 양산을 시작함. 다음달 중 

초도물량을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계획임
- 메모리반도체 빅3(삼성전자·SK하이닉스·마이크론)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HBM3E의 양산

과 공급사 납품에 들어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글로벌 HBM 경쟁에서 승기를 잡음
- SK하이닉스가 제공하는 HBM3E는 엔비디아가 올해 2분기 말 또는 3분기 초 출시할 예정인 차세대 인

공지능(AI)용 GPU(그래픽처리장치) B100에 들어감

3. 삼성, 美 비희토류 영구자석 기업 투자… 中 제재 돌파구 찾기 분주
- 삼성그룹의 기업형벤처캐피털(CVC) 삼성벤처투자가 비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 나일론마그네틱스

(Niron Magnetics)에 투자함
-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비희토류 영구자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

모습임
- 나일론마그네틱스는 21일 2500만달러(약 330억원) 규모로 신규 자금조달을 완료했다고 밝힘
- 이번 라운드는 삼성벤처투자가 대표로 주선함. 세계 최대 상용차용 전자동 변속기 제조업체 앨리슨트

랜스미션 산하 앨리슨벤처스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회사 마그나가 투자함

4. ‘테슬라 배터리’ 양산 준비하는 LG엔솔… K-배터리 자존심 세운다
- LG에너솔루션이 ‘테슬라 배터리’로 통하는 차세대 4680(지름 46mm·길이 80mm) 원통형 배터리 양

산 시점을 밝히며 K-배터리 자존심 세우기에 나섬
- 4680 배터리는 업계에서 주목하는 차세대 배터리로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가 

주도적으로 만들고 있음
- 국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발 빠르게 양산에 돌입할 예정임
-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“(4680 배터리를) 우선 한국에서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할 것”이라고 

말함

5. 기아, 여성 사외이사 비율 50% 넘는다… 현대차그룹 최초
- 기아가 다음 달 1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50%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
- 16일 기아는 이번 주총에서 최준영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임을 공시함. 또, 임

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2명 중 한 명은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선임되며, 또 다른 한 
명은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에 이어 이인경 MBK 파트너스 부사장(CFO)으로 새롭게 선임될 것임

- 이로써 기아의 사외이사진은 조화순 교수, 전찬혁 세스코 대표이사 회장, 신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
수, 신현정 한국과학기술원(KAIST) 기계공학과 교수, 이인경 부사장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될 예정임. 
이 중 3명이 여성임

(아시아투데이 2024.2.20) 김한슬 기자

(더구루 2024.2.21) 홍성환 기자

(아이뉴스24 2024.2.18) 송대성 기자

(뉴시스 2024.2.16) 이다솜 기자

(아이타임즈 2024.2.17) 류승우 기자

(머니투데이 2024.2.20) 한지연, 임동욱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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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, 청정 교통 인프라에 2조5355억원 투자
- 미국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(California Energy Commission, CEC)는 전기차 충전과 수소연료 

보급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해 무배출 차량(ZEV)과 운송 인프라 확장을 목표로 2027년까지 19억달러
(약 2조5355억원)를 투자한다고 ESG투데이가 19일(현지시각) 보도함

- 캘리포니아주는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기준도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주이고 전기차도 잘 팔리는 주임. 
더 나아가 2045년까지 운송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움

- 구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, 픽업트럭, SUV를 ZEV로 할 것을 요구하는 규
정을 공기자원위원회(CARB)가 2022년 8월 승인함

- 이런 야심 찬 목표 외에도 이 규칙은 ZEV의 요구 사항에 대한 연간 로드맵을 제공하며, ZEV는 2026년 
최소 35%를 구성하고 2030년에는 68%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임

- 연료 생산을 포함한 교통은 캘리포니아 온실가스(GHG) 배출량의 약 절반, 주 대기 오염물질의 80%
를 차지하고 있음

- CARB에 따르면, 새로운 규정은 2040년까지 자동차, 픽업트럭, SUV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
줄여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캘리포니아의 목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

- 덧붙여 캘리포니아주는 2036년까지 디젤 트럭의 판매를 중단시키려고 함. CARB는 지난해 5월 2036
년까지 중형 및 대형 내연기관 트럭 판매를 종료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포함해서 운송 부문의 탈탄소
화를 목표로 하는 규칙의 승인을 발표함

- 트럭은 도로 위 차량의 약 6%만 차지하지만, 캘리포니아주의 도로상 GHG 배출량의 약 4분의 1, 질소
산화물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

- 이외에도 대형 장비, 지역 배송 및 정부 차량은 2035년까지 ZEV로 전환해야 하며, 쓰레기 트럭은 
2035년까지 전환해야 함. 2039년까지 특수 차량, 기타 모든 트럭은 2042년까지 적용됨

- CARB는 새로운 트럭 규정 외에도 새로 건설되는 여객 열차는 2030년까지 배출가스 제로, 화물 열차
는 203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사용 중 기관차 규정도 채택함

- 한편, 2027년까지 배출가스 제로 배터리 전기 및 수소 연료전지 트럭 및 버스 인프라에 10억달러(약 1
조3350억원) 이상, 경량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6억5000만달러(약 8677억원) 이상, 배출가스 제로 항
구 인프라에 1억3000만달러(약 1735억원)가 투입됨

- 미국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(CEC)는 투자의 최소 50%가 소외 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줄 
것이라고 덧붙임

- 또한, CEC에 따르면, 새로운 투자 계획은 주 전역에 4만 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기존 9만4000
개의 충전기 네트워크를 크게 확장하고 향후 몇 년 내에 25만 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(임팩트온 2024.2.21) 홍명표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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